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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개요

2019.03.11.일(월) 충북 제천 소재 벌목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동료 작업자가 자른 벌도목이 

인근에서 조재작업을 하던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【 유사 재해사례 】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◈ 2019.01.19.일(토) 울산 북구 소재 '2019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(00구역)' 현장에서 재해자
(벌목공)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기계톱으로 절단한 후 대피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깔림

◈ 2019.01.06.일(일) 경남 거제시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소나무 벌목작업 중 벌도목이 지면
으로 떨어지지 않고 경사면 아래의 벚나무에 걸쳐지자 지탱하고 있는 벚나무를 기계톱으로 
벌목하여 두 나무를 동시에 넘기려고 하던 중 벚나무에 걸쳐진 벌도목(소나무)이 떨어지면서 
재해자의 머리와 경추를 타격하여 병원치료 중 2019.01.15.(화) 사망

◈ 2019.01.04.일(금) 충북 제천시 소재 벌목현장에서 00임업 소속 작업자가 임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
동료작업자가 기계톱으로 절단한 벌도목(참나무)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전날 베어 놓은 통
나무(낙엽송) 사이에 머리가 눌려 사망

재해상황도

< 재해발생상황도 >
< 벌도목 그루터기 >

①: 수구윗면, ②: 수구밑면, ③: 추구, ④: 경첩부

재해발생원인

○ 벌목작업자의 작업 반경 내에서 조재작업자들이 조재작업을 수행

○ 벌도목이 쓰러질 때 대피를 알리는 신호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

○ 벌도목 기울기 등 수형을 고려하지 않은 벌목작업

  - 벌도목 기울기와 수형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쓰러트리려다가 조재작업을 

하던 재해자쪽으로 벌도목이 쓰러짐.

○ 수구 각따기 방법 부적정

  - 수구 깊이가 나무직경의 3/5로 깊었고, 수구 윗면과 밑면의 끝이 만나지 않았고, 추구 깊이가 

나무직경의 1/5로 얕아 수구 각따기 방법이 적정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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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방지대책

○ 위험지역 내 출입금지 및 안전거리 유지

  - 벌목작업 시 대상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.5~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, 위험지역

(안전거리)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벌목작업 수행

  - 사전에 확성기, 경보기, 육성 및 수신호 사용 등 신호방법을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

○ 말구의 형태, 나무의 기울기, 인접목, 지형, 풍향 등을 고려하여 벌도방향 결정

○ 올바른 수구 각따기 방법 준수

  - 나무 직경의 1/3 지점까지 수구 윗면을 만든 뒤, 수구 윗면의 깊이 1/2의 아래지점에서 수구 

밑면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수구 윗면과 밑면의 끝이 일치하도록 하고,

  - 추구는 수구 끝점에서 약 2~2.5cm 위에서 나무직경의 3/4정도 실시한 후 경첩부를 남겨두고 

안전한 방법으로 벌도목을 넘어뜨려야 함.


